
  가톨릭교회의 성경이 개신교보다 권수가 더 많은데 그 연

유와 제2경전, 위경, 외경, 정경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쓰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기술자나 기술연대, 배경 

등을 미루어볼 때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책들도 있습

니다. 이런 책들과 구분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인

간 저자와 하느님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것이 확실

한 책들을 교회가 공인하여 목록을 정하게 되었습니

다. 그렇게 공인된 책들을 ‘정경’이라고 하며, 반대로 

허위로 판명 난 책들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 권수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

으로 총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개신교

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66권만

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권수뿐

만 아니라 목록까지 다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만 7권

의 차이가 납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쓰인 언어이고, 두 번째

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교를 믿는 유다인들이 오랫동안 경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유다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해 별도

의 정경 목록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초세기 무렵 이슈가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탄생하여 유다인들 사

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데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히

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십인역

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리스어 번역본을 주로 사용했

습니다. 마치 현시대의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리스어가 국제적인 

언어였던데다, 특히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성경 권수 차이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초대 교회가 주로 사용했던 이 그

리스어 칠십인역 구약 성경은 당시 유다인들이 사용

하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권수가 많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본 없이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만 존재하는 책이 칠십인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

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의 갈등이 이어지던 1세기 말, 

유다교는 얌니아 회의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칠십인역

을 배척하고 당시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만을 정경

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 교

회는 382년에 열린 로마 주교 회의에서 칠십인역 성

경에만 포함되어 있기에 그리스어로만 전해지던 구약 

성경도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써,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권수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

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개신

교에서 사용할 정경 목록을 다시 정하면서, 유다교 ‘얌

니아 회의’의 결론을 차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없이 그리스어로 전해지는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개신교는 유다교

와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전해지던 39권만을 구약 성

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

정 이후, 개신교는 그리스어로만 전해지던 책들을 개

신교의 정경은 아니지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기에, 경계에 서 있는 지위라는 의미에서 ‘외경’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어

받고 재정비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총 46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공인하였습니다. 따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